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3, pp.613-623, Ma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13 -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613

JCCT 2024-5-69

요양보호사의 교육,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of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 of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on service quality

김봉화*, 고윤순**

Kim Bong Wha*, Ko Youn Soon**

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은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

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은 각각 요양보호

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은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함으로서 전문성이 긍

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향상

된 전문성은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에 있어 전문성의 함양이 중요하며, 전문성의 함양을 통한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요양보호사 교육에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향상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impact of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on service qualit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t's confirm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addition,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how that each two mediates the impact of the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on service quality so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can improve service quality by enhancing professionalism, and we can see that 
the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can be a factor that improves service quality by enhanc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t’s found that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by dual mediating the 
impact of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on service quality so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cordingly, it's confirmed that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improves 
professionalism, and that improved professionalism promot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reby improving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s empirically confirmed that develop professionalism is 
important in the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and that enhanc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rough the 
develop professionalism can ultimately improve service quality.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ce to that it's able 
to predict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education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 words : Elderly care worker, Elderly care worker education,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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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와 기술

(skill)이 적절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고령 인구가 증가

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치매나 만성적 질환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

환을 가진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고령 사회와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요양보호사 교

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

호사의 서비스 품질, 전문성, 긍정적인 심리 자본, 요양

보호사 교육 간의 여러 연구들이 검토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이며, 개별 요

구 사항과 작업 요구 사항에 맞춰져야 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실천

현장에서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

매개효과 모형을 가정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인식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 있어 전

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 관계

요양보호사들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긍정적

인 상태가 유지되어 직무에 대한 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치숙·2014, 최진희·2017, 정혜선·2022, 박옥

신·2014, 최수진·2004, 이혜승·유승현·2013)[1] [2] [3]

[4] [5] [6].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서비

스 질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 간의 영향 관계를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수행되

어 왔다.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직무교육

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직무교육이 서비스 질 확보와

전문지식 습득 및 자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요양보호

사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이치숙,

2015)[1] 직무교육 내용 중에서도 특히 노인 인권과 윤

리 및 치매의 이해 하위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정명희, 2015)[7].

또한 직무교육은 요양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아울러 직무교육이 직무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직무교육이 요양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황경애, 임성옥, 2021)[8].

2. 요양보호사 교육과 전문성의 관계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일수

록 서비스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신태휴, 2016)[9].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성 중에서 전문가 조직 활

용, 공공서비스 신념, 소명 의식이 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영선, 최낙관,

2010)[10].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이직의

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김강민, 2016)[11]은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시험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요양보호사 교육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요양 서비스를 연구한

한희숙(2020)[12]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

능감과 회복력이 요양 서비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고 긍정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원활한

요양 서비스 수행을 위해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교

육이 필요함을 제언한바 있다. 이외에도 강경범(2014)

[13], 김성숙(2018)[14], 윤종찬(2017)[15]의 연구에서 긍

정심리자본이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직무교육 등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양

보호사 교육과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현장

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개인의 심리

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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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 긍정심리자본

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4.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

의 관계

요양보호사 교육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고 서비

스 질의 연구(김현희 2014)[16]에서는 교육을 받음으로

써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이 향상되고, 더불

어 전문성도 함양됨으로써 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요양보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김혜란(2020)[17]

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성과, 긍정심리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성은 긍정심리자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성이 직무성과로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

은 전문성을 매개하여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전문성이 높으면 긍

정심리자본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요

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조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노인

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요양보호 서비스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재가요양보호사 518명을 대상으로 자기평

가 방식(self administration method)의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의

요인간 관계와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

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도구

1) 요양보호사 교육

독립변수인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인식 측정 도구는 Parry(1997)[18]가 제작하고 김도윤

(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서 이치숙(2015)[1]의

연구에서도 활용된 도구로서 교육내용 4개 문항, 교육

환경 5개 문항, 강사자질 5개 문항의 총 14개 문항이며,

응답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서비스 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의 적

합도를 감안하여 Parasuramn et al. (1988)[19]이 최초

로 구성되었던 22개 문항을 모두 반영하여 연구대상인

요양보호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서비스 질 측정도구

는 5개 하위요소로서 유형성 4개 문항, 신뢰성 5개 문

항, 대응성 4개 문항, 확실성 4개 문항, 공감성 5개 문항

의 총 22개 문항으로 응답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 질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전문성

최초로 Hall(1968)[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Snizek(1972)[2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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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문항으로 선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소로

는 전문조직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 규제 신념,

소명 의식, 자율성 등 각각 5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측정도구는 Luthans, et al.

(2007)[22]에 의해 개발된 심리자본 측정도구(PCQ :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를 임태홍

(2014)[23]이 번안 및 수정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

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PPC)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

의, 회복력의 4개 하위요소별로 각각 6개 문항씩 구성

되었다. 응답 척도는 다른 측정도구와 동일한 Likert 척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

이 높은 수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변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요양
보호사
교육

교육내용 4 1, 2, 3, 4 .786
교육환경 5 5, 6, 7, 8, 9 .792

강사자질 5 10, 11, 12, 13, 14 .820

전체 14 .895

서비스
질

유형성 4 1, 2, 3, 4 .735
신뢰성 4 5, 6, 7, 9 .751
대응성 4 10, 11, 12, 13 .776
확실성 4 14, 15, 16, 17 .734

공감성 5 18, 19, 20, 21, 22 .838

전체 21 .924

전문성

전문조직 활용 2 2, 3 .679

자기규제 신념 3 11, 13, 14 .684

소명의식 4 16, 17, 18, 19 .801
자율성 5 21, 22,23, 24, 25 .893
전체 14 .856

긍정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6 1, 2, 3, 4, 5, 6 .864

희망 6 7, 8, 9, 10, 11, 12 .859

낙관주의 5 13, 14, 15, 16, 18 .801

회복력 6
19, 20, 21, 22, 23,
24

.849

전체 .963

표 1.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3. 자료분석방법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α를 산출하

였다. 결과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

(curtosis)와 첨도(skewness)를 산출하여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를 확인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 인식,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

자본 전체 평균 및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명목척도로 조사된

특성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과 Scheffe에 의한 사후검정

(post-hoc test)을 실시하여 집단특성별 차이를 검증하

였다.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 전체 및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매개효

과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한 효과분해를 실시

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의 평

균은 4.034, 서비스 질은 4.257, 전문성은 3.641, 긍정심

리자본은 3.834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교육

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심리

자본은 평균 3.834, 전문성의 평균은 3.641로서 다른 변

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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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왜도 첨도

요

양

보

호

사

교

육

교육내용 518 4.081 .554 -.365 .014

교육환경 518 3.978 .527 -.528 .467

강사자질 518 4.051 .526 -.395 .095

전체 518 4.034 .458 -.333 -.134

서

비

스

질

유형성 518 4.231 .446 -.304 .478

신뢰성 518 4.355 .468 -.518 -.151

대응성 518 4.252 .476 -.431 .056

확실성 518 4.259 .450 -.568 .341

공감성 518 4.204 .514 -.597 .973

전체 518 4.257 .391 -.445 .067

전

문

성

전문조직

활용
518 3.615 .802 -.514 -.023

자기규제

신념
518 3.728 .674 -.749 .353

소명의식 518 3.901 .620 -.530 .485

자율성 518 3.393 .863 -.645 -.035

전체 518 3.641 .539 -.256 -.023

긍

정

심

리

자

본

자기효능감 518 3.591 .626 -.264 -.151

희망 518 3.859 .556 -.150 -.436

낙관주의 518 3.957 .529 -.172 -.002

회복력 518 3.951 .542 -.338 -.114

전체 518 3.834 .480 -.105 -.273

표 2. 연구변수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research

variables and subfactors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인식은 요양보호 업무 특성

중 직무 취업 동기에 대해서 총 경력이 길수록 요양보

호사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인 요양보호사들이 계약직보다 더 높았다. 서비

스 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

사들은 경상남북도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보다 서

비스 질과 전문성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한 경력이 길수록, 시간제 요양보

호사들일수록 서비스 질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연령의 영향과 학력, 활동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 및 신체적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양보호 업무 특성 중에서 취업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라고 한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성에 대

한 인식이 약간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총 경력은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용 형태가

시간제인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에 대해 보다 더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담당 대상자 수, 1주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 배극수(2013)[24]의 연

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고, 학력, 월소득

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김광수(2017)[25]는 요양보호

사의 직업전문성 인식에 대해 학력, 소득,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과 경력에 따른 차

이가 유의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부 특성에서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오복경(2021)[26]은 요양

보호사의 전문역량이 연령, 학력, 근무형태,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해서는 연령의 영향과 학력 및 활

동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

태와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요양보호사들은 긍정

심리자본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경력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시간제인 경우 계

약직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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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담당 대상자 수가 많을

수록,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

수록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강경범(2014)[13]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길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이상원(2021)[27]은 경력, 근무 형태, 담당 환자 수, 주

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긍

정적 심리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다. 즉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 특성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영향 및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

와 그 흐름을 달리한다.

3.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자질 등을 하위요인으로 하

여 서비스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

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질의 5개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에서는 교육환경 영역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

성연, 백선이, 김양희(2010)[28]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

육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직무수행준비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이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본 연

구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황경애와 임성옥

(2012)[8]은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이 요양보

호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직무교육은 요

양보호사의 요양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여진과 박광희(2012)[29]는 요양보호

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 특히 지식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보수교육을 개발

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재풍(2014)[30]은 요양보

호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직무특성과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

였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서비스 질을 향

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송민선

외(2019)[31]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의 요구가

매우 높으며, 직무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법제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교

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에 대한 교육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초

양성교육에서부터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의 형태

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요양보호사 교육과 전문성의 관계분석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문성의 분석에서 두 요인은 (+)

의 효과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지속적 교육은 전문성 향

상에 중요한 요인이다. 전문성 영역에서 전문조직 활용

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고, 자율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이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이 전문성의

전문조직 활용 요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하위요인

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내용은 전문조직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명의식과 자율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내용은 자기규제 신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

사자질은 전문성의 4개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새

아(2018)[32], 박희두 외(2022)[33], 오유라(2022)[34], 배

화숙, 한정원(2016)[35]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의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요양보호사들도 재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요양보호사 교육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분석

요양보호사 교육은 긍정심리자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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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심리적 자본에 대해서도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이치숙(2015)[1], 강경범(2014)[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에 대

한 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이경순, 2019)[36],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숙, 2018; 이상

원, 2021)[14] [27]고 밝힌 연구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긍

정심리자본 수준이 높다면 요양보호 업무의 성과도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

사 교육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긍정심리

자본 향상 관련 내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6.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분석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성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매개

하여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문

성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전문

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윤서 외(2019)[37])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박현주와 변상희(2021)[38]

의 연구 결과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사 보수교육에서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

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 내용의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7.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은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의 관

계에서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요양보호

사 교육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길옥과 윤천성(2017)[39]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풍토를 매개하여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조직풍토는 공공을 지

향하고 요양보호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측면

에서 조직풍토를 통해 증진된 긍정심리자본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조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흐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문재(2018)의 연구에

서도 직무만족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적 심리자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요양보호

사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긍정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재풍과 한희숙(2020)[30]

[12]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8.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경로 B SE β t

요양보호사
교육

→
서비스
질

.371 .051 .425 7.281***

요양보호사
교육

→ 전문성 .706 .077 .639 9.201***

요양보호사
교육

→
긍정심리
자본

-.043 .068 -.041 -.627

전문성 →
긍정심리
자본

.901 .095 .956 9.437***

긍정심리
자본

→
서비스
질

.297 .046 .354 6.431***

표 3.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xpertis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

*** p<.001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모형에 포함

된 각 변수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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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t

요양
보호사
교육

← 교육내용 .859 .057 .671 6.25***

← 교육환경 1.011 .057 .818 6.25***

← 강사자질 1.000 - .811 -

서비스
질

← 유형성 .850 .054 .709 6.25***

← 신뢰성 .959 .056 .763 6.25***

← 대응성 1.044 .057 .816 6.25***

← 확실성 .982 .054 .812 6.25***

← 공감성 1.000 - .724 -

전문성

←
전문조직
활용

.842 .094 .492 6.25***

←
자기규제
신념

.832 .083 .581 6.25***

← 소명의식 .906 .082 .687 6.25***

← 자율성 1.000 - .545 -

긍정심리
자본

← 자기효능감 .957 .060 .677 6.25***

← 희망 1.059 .050 .842 6.25***

← 낙관주의 .961 .048 .803 6.25***

← 회복력 1.000 - .817

표 4.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하위요인 분
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subfactor analysis of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expertis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p<.001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전문조직 활용,

자기규제 신념, 소명의식, 자율성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709∼.816으로서 영향력의 크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따라서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모형에서 서비스 질의 5

개 하위요인은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전문성의 하위요인인 전문조직

활용, 자기규제 신념, 소명의식, 자율성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492∼.687로서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지만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따라서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

개효과 모형에서 전문성의 4개 하위요인은 요양보호사

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677∼.842로서 영향력의 크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따라서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모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4

개 하위요인은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요양보호사 교육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Figure 2. Double mediating effect of expertis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are
worker education and service quality

구분 χ2(χ2/df) GFI NFI TLI CFI RMR RMSEA

Model
fit

2.801
(268.862
/96)

.937 .938 .949 .959 .018 .059

표 5.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모형 적합도
Table 5. Double mediation effect model fit between expertis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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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요양보호사
교육

→ 서비스 질 .425*** .202*** .626***

요양보호사
교육

→ 전문성 .639*** .000 .639***

요양보호사
교육

→
긍정심리
자본

-.041 .611*** .570***

전문성 →
긍정심리
자본

.956*** .00 .956***

긍정심리
자본

→ 서비스 질 .354*** .00 .354***

표 6.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 크기 분해
Table 6. Decomposition of the size of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xpertis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그림 2와 표 5,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성과 긍

정심리자본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즉

전문성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양보호사

교육이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통해 향상된

전문성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쳐 요양보호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전문성과 긍정심리

자본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유사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강신예와 임우석(2018)[40]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

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전문성의 영향을 받아 그 수준이 높아지

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김혜란(2020)[17]

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전문성을 매개하여 직

무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성의 증진이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성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요

양보호사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인식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요양보호 업무 수

행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함양하여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

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성과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육

은 직무 수행의 원활함과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기적

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사 교육에 있어 전문성의 함양이 중요하며, 전문성의

함양을 통한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이 중요함을 인식하

고 이를 위한 실천적 제도적 요건 형성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측정 도구의 부재,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표본의 지역 편향 등

몇 가지 제한 사항과 도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 서비스 품질 간의 관

계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으로 보다 객관

적이고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표본 크기를 확대하며,

교육 빈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 등에 대

한 향후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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